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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구할망 본풀이>

- 일시 : 2018. 08. 18

할머니가 탄셍허기는 여산 신구월 초아흐렛날 금시상에 탄셍을 헌 거라예.

탄셍을 허니,  설 적에는 어머님 젯 먹으멍 젯가슴을 두드린 줴. 두 설 적에는 아바님 

안으난 아바님 상거슴 수염을 뽑은 줴, 세 설 네 설 나난에 할아바지 할마니 담배통 넘은 

줴. 대섯 설 나가난 널어 논 날레 다 허꺼불고 동네사름 말 아 대답헌 줴. 거난 딱 

어멍 아방 일가방상 동네방상이 불효가 뒈분거라

너는 불효식이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. 무쉐설캅 체와서, 무쉐설캅 안트레 들

여놓고 상거슴 통쉐를 그면서 물에 띠우면서 는 말이,

“임백나라 임박사님이 궤문궤차를 헙서.”

영 헤둰. 물 아레 띄웟어. 애기씨를 아다가 오죽해야 경 헐거라게 담안 보내난, 물로 삼 

년, 절로 삼 년, 름 삼 년, 구름 삼 년, 물 알르로 물 우이로 뎅긴거라. 동강동강, 경 허

난, 막 떵 뎅긴 거주게. 

떵 뎅기단 임백나라 임박사님네가 애기가 엇어서 무유허거든, 그래서 물가에 법당이 잇엇

던 모양이라. 거기서 벡일기도 정성을 들어간거라. 정성을 들어 간, 벡일째 뒈는 날은, 아침

이 만이 보니, 물 한가운데서 무쉐설캅이 탁 올라오거든. 올라오난, 물 알러레 탁 오니까 

이젠 궁금허잖여. 속에 금사 들어신 지 은사 들어신 지 를 거 아니라. 딱 안 보니 하늘 

아레 고운 아기씨가 그 안네 잇인 거라. 게난 딱 나오난에     

“당신은 귀신이요? 셍인이요? 귀신이건 하늘옥황드레 도오르시고 셍인이건덜랑 말을 으

렌.”

허난, 그 할망이 는 말이,

“귀신이 어떻게 몸천을 허고 말을 읍네까. 나는 동경국에 님애기웨다.”

“어떵허난 여기 와시녠?”

허난, 사실 말을 은거라. 으난에, 

“생불도 줍니다.”

헤분거라. 할망이, 셍불도 줍니다. 허난 그땐 이 임백나라 임박사 대감님광 부인님이 

“아이, 우리 셍불 어시난 빨리 셍불을 줍서.”

“게민 알앗우덴.”

셍불 꼿을 내려신디 애기 내우는 법을 르거든, 이건 안 베왓거든, 임백나라 임박사 부

인님이 애길 베언 사도 앗주만은 열 덜이 넘어가도 안 나와가난 막 죽어가거든. 죽어가

서, 임백나라 임박사 대감님이 금바랑 은바랑 지바랑 옥바랑을 들러받아 높은 산에 올른

거라. 동악산, 서악산, 남악산, 북악산을 올르멍 바랑을 막 쳔 올린거라. 우리 살려줍센. 쳔 

올리니까 하늘옥황에서가 허는 말이, 지부천왕이 려사면서 허는 말이, 옥황상전님이 지

부사천왕을 불러다가, 

“어째서 인간에서 처량한 바랑 소리가 올라오겠느냐?”

영 허니까,

“그게 아니고 임벡나라 임박사 부인님이 애기를 베어서 테독이 배가 불어도 해산을 못

해서 죽을 지경이 뒈엇습네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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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니까, 그땐 옥황상전님이 멩진국님애기를 불른거라. 

“너 가서 해산을 허고 와라. 애기 내와 뒁 오라.”

“알앗수덴.”

내려완에, 애기어멍 아단 완 보난, 죽엄거든. 

애기어멍 아단, 금산이불 안 딱 헤두고, 금실 은 손으로, 은실 은 손으로 다 씰

어가니 애기가 탄셍헷거든. 애기 울음소리도 나곡허난, 옥황드레 올라가는 거라. 옥황에 명

이난 경만 헤여뒁 가민 뒈여. 

가단 보니, 처녀물가에서 동경국님애길 만난거라. 둘이 만낭 보니, 얼굴도 은 거 닮

고, 음도 은 거 닮고, 말도 은 거 닮아. 

“옵서. 통셍명 허게.”

허난,  

“나는 명진국님애기우다. 누게 꿴?”

허난,

“나는 동경국의 님애기우다.”

딱 넘어가젠 허난,

“어떵헨 명진국님애기 옷에서 핏네가 남수과?” 

“임백나라 임박사 부인이 해산을 못하니 오늘 강 해산을 헤 뒁 올라감수다.”

경 허니까, 막 부에가 난 거라. 이 동경국 할망이, 개 은 년, 쉐 은 년. 막 말로, 대동

편 청댓섶에 목걸려 죽일 년이옌 막 웨가난, 이 명진국할마님은 어질거든. 

“경 허지 말앙, 옥황상전님 올라 강 판단을 허겐.”

겐, 옥황상전님신디 딱 가니까 옥황상전님은 분간을 못 허는 거라.  

“너네 어떵 얼굴도 으고, 음도 은고, 말도 으니?”

안뒈켄. 만이 생각허단 

“너네 꼿 씨방을 타단 꼿을 싱거보라.”  

경 허니까,

“알앗수덴.”

할마님이, 명진국이 할마님이, 이 대목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주만은, 싱그니 불리 불리, 

가지 가지, 송에 송에 만오천육백 가지 동드레 서러레 막 곱닥허게 번성이 뒈가. 동경국 

할망은 꼿을 싱그난, 크지도 안 헐 거 불리도 안 벋을 거, 꼿도 잘못 폇당 털어져불거. 막 

부애가 난거라. 

“느네 일랑 느네 알앙 허렌.”

옥황상전님은 올라산 거라. 게난, 이 동경국 할망이 돌아사멍 제일 큰낭에 상가지 꼿을 

딱 꺾어벳단 말이여. 그 법으로 우리 옛날은 우리 맞이칠 땐 경 헙네다. 상가지, 중가지, 하

가지, 게난, 큰아덜에, 셋아덜에, 족은아덜에 이런 아덜에 일가방상에 꼿 떨어지게 맙서. 꼿 

떨어진 건, 애기 열다섯 십오세에서 저승 가는 게 꼿 떨어지는 거라. 꼿 떨어지지 맙서. 경 

허영 막 빌어. 겐 허니, 할마님이 허는 말이, 멩진국할마님이 허는 말이, 게난 동드레 서드

레 꼿을 막 꺾어가는 거라. 경허곡 애기어멍 애기 베민 석덜 벡일만이 물 흘러, 유산뒈게 

멘들아불고, 또 태어나민 서너네 설 뒈가민 저승더레 돌아가불고, 서천꼿밧더레 돌아가불고. 

밤 역시, 낮 역시, 더운징, 단징, 열징, 정세, 정풍 다 불러줄 거 아니라. 경 허난, 할마님이 

허는 말이,  

“게민 나가 지셍기 갑도 주마. 삿바 슴도 주마. 걸레 슴도 주마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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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허난,

“경 허렌.”

“늘랑 저승 질 허고, 날랑 이승 질 허겐.”

허연. 화헬허겐 허연, 이 대목에서 

“할마님이 받다 남은 잔은 동해용궁할마님이 받읍네다. 동해용궁할마님이 받다 남은 잔은 

멩진국할마님이 받읍네다.” 

허민, 요디 잔 나 허고 저디 잔 나 허고 바꽈. 요건 소미가 바꽈근에 딱 놔근에 탁치

면, 뒈면 

‘아, 이제는 이 집이 악심은 막아졋구나.’ 

영 헤근에, 이 대목에서 할마님이 저승 지가 뒈고 이승 지가 뒈고,

이 쪽드레 완보니까 할마님 상이 안 쪽드레 놤주만은, 우리 남쪽드레는 예 절대 동이용국 

할머니 상 절대 안네 안 놉니다. 딱 상 령 베낏디. 그 할망은 안네 들어올 수가 없는 거

라. 악헌 할망이기 때문에, 우리 그 할망본 풀 때도 사설에도 보면 할마님은 안으로 상 받

고 동경국 할마님은 베낏디서 상 받게 뒌거라. 애기 나시에, 애기 나시덜은 밥을 못 먹거든 

게민 죽을 줘야 해. 원미 쒕 올려. 것도 보시에. 보시에 원미 쒕 올려. 밥도 올리주만은, 또 

우리 쪽에는 아이 고 가는 도령처서, 애기 고 가는 아미처서영 이 온덴 허영 처서나

시 또 로 영 옆드레 려 이. 건디 이건 우리 풍습이고, 요짝더렌 그런 거 엇우다 예. 

목안더렌 그런 식은 엇고, 이게 곱이 낫엇고, 

할마님 맞이를 쳐가지고 우리 남쪽더렌 초감제에 할망질을 처불어, 근데 요쪽더렌 중간에 

딱 헤나야 문 리곡 다 헤나야 할망질을 치곡, 동경국할망질 칠 때는 동이요왕 청요왕 

서해요왕 백요왕 남이요왕 정이요왕 북이요왕 흑요왕 중왕 황요왕 영 헨 할마님이 나가는 

질은 동이와당 광덕왕질, 서이와당 광인왕질이로구나. 아끈 듬북 한 듬북 질이로구나. 

게면 이걸 헐 때는 시왕 대번지가 아니고, 이 할망 질 칠 때는 바당에 수들 메역 베는 

호미 알지 예. 정게 호미라. 정게 호미 타당 비자. 영 비는 거라. 이 말을 아야 뒈어. 비와

야 뒈는 거고, 다 비믄 이제 칠팔월 든 셋름 터지듯 썰물 나민 썰물 철에 들물 나민 들물 

철에, 아끈 듬북 한 듬북에 막 밀어부난, 할마님이 갈 수가 엇거든. 갈 수가 엇엉 허난, 어

떤 사름은 동해용궁 무이낭상가지 꺾어당 양거림으로 치우자 영 는 사름도 잇고, 요왕 지

렛데로 파올리자 영 허는 사름도 잇고,

단지 또 나 을 거는 우리가 할마님 올 때는 펭지로 밀엄수다, 처서영맞이 헐 때도 펭

지로 밀엄수다 허는디, 이 할망질 칠 때는 바당은 절이거든, 삼 절고개가 잇거든, 삼 절 건

널 고개, 파도가 치민 할망들 못 갈 거 아니꽝. 게민 요왕 지렛델 들러받앙 동해용궁할마님 

나가는 질, 요왕 아까 앗듯이, 삼 절고개도 밀어 올리자. 좍 밀민. 게 멩지단 름에 잔잔

헐 거 아니라. 할머니가 간 덴 허영 잇고, 옛날에 구할망질은 따로 헤 가지고 쳐 낫우다. 따

로, 

우리 저쪽에서는 이 할망질 만 칠 때는 마당에서 꼿을 다 만들아. 동박섭에 댓섭에 이 

묶어근에 마당에 멍석으로 쫙 허여.  쪽에 아홉 개씩 쫙허게 허민 구할망 질을 다 쳐, 베

낏디레 다 쳐가. 게민 싹 졍 간 사름은 다시 들어오지 못허여. 게난, 사름을  사름 더 빌

엉가야 뒈여. 그런 사름은 어떤 사름이냐허면 애기 엇인 사름 막 허드렛일 허는 사름. 워낙 

궂인 거라서. 졍 나가민 들어오지 못허여. 그 대신 그딘 도  말썩 놔 줘야 뒈곡, 돈도 

예를 들엉 오만원 놀거민 십만원 놔줘야 뒈고, 모든 게 하영. 겐 잔뜩 지왕 보내불주게. 할

마님은 안트레 치는 거난 순 내와줍서 헨 치는 거난, 경 허는 거고.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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